
나라현・중국과 관련이 깊은 곳 소개 

제 1탄  헤이조쿄 

 

올해는 나라현과 중국 산시성(섬서성)이 2011 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지금부터 나라현 내에 있는 중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 특히 산시성과 연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헤이조쿄(平城京)는 당시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장안은 나라현과 

우호 체결을 한 산시성의 성도인 서안(西安)의 옛 이름입니다. 헤이조쿄는 ①궁전의 위치, ②정원을 만드는 궁전 

건설의 사상, ③기능별 건축물의 배치, ④당삼채 기술을 도입한 나라삼채와 녹유기와의 발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84 년 나가오카쿄로 천도 후 헤이조쿄는 쇠퇴하였으나, 1952 년 궁전지구인 헤이조 궁터가 특별사적으로 

지정되어 1959 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0 년에 걸쳐 계속적인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8 년 

에는 헤이조 궁터를 포함한 ‘고도 나라의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2008 년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나라현을 방문 했을 때 증정한 기념품(간진화상 조각상, 우애의 배)이 

나라현청 4 층 복도에 전시되어 있었으나, 2018 년 3 월 24 일에 ‘헤이조 궁터 역사 공원’ 스자쿠몬 광장이 개원 

하여 덴표 우마시관으로 옮겨져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헤이조 궁터 역사 공원 스자쿠몬 광장에는 장안에 파견되었던 견당사가 탔던 ‘견당사선’의 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가을, 헤이조 궁터 역사 공원에서 개최된 ‘전국 동시 연날리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3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 매우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라현 국제교류원  오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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